
폐EPS 화학적 재활용기술 개발
과기부 , 연속식 공정으로 … 원재료 SM 140억원 대체효과

대량 배출되는 플래스틱폐기물 중 하나인 PS(Polystyrene) Foam 폐기물에서 고순도 SM(Styrene Monomer)

을 회수·재활용하는 신공정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과학기술부 21C 프론티어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공동으로 운영되는 산업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단

장 이강인)은 한국화학연구원(과제책임자 최명재 박사)과 스무다엔텍(대표 권이섭)의 공동연구를 통해 PS계

폐기물로부터 각종 수지의 원료인 SM을 회수하는 연속식 신공정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연간 6만톤 이상의 폐EPS(Expanded Polystyrene)가 발생돼 비교적 오염이 적은 폐기물(약

50%)은 단순 감용을 거쳐 PS 또는 사진액자 원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나머지 심한 오염으로 재생이

어려운 50%는 소각 및 매립으로 처리되어 환경오염의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다.

개발된 연속식 신공정은 소각, 매립되는 오염 발포폐기물(EPS)을 재활용할 수 있으며, 공정의 단순화와 촉

매를 이용한 SM 수율의 증가 및 가동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 자동화를 이룬 친환

경적 기술이라는 것이 강점이다.

개발된 공정은 크게 3가지 공정으로 나뉘는데 감용상태의 PS계 폐플라스틱(Ingot)을 분쇄한 후 액체화하는

용융공정, 촉매에 의한 열분해 반응공정, 그리고 고순도의 SM 및 방향족 물질을 분리하는 분리공정이 있다.

연간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실증 Pilot을 제작해 공정기술을 완벽 개발한 상태이며, 제조된 SM은 BASF

등을 통해 품질 증을 완료한 상태이다.

폐EPS 빌생량 및 재활용량 (단위: 1000M/T)

구 분
가 정/
일반업 소

농수 산
시 장

백화 점/
유 통

가 전
대리점

전기전자 일반기업 기 타 합 계

발 생 량 8.32 10.79 9.03 7.25 5.38 7.03 3.15 50.96
재 활 용 량 5.06 4.82 4.75 4.95 3.19 3.19 1.03 27.25

재 활용 률 (%) 60.80 44.70 52.50 68.30 59.30 49.00 32.60 53.50

개발된 기술의 특징은 촉매를 사용하는 열분해 공정으로, 폐플래스틱의 분해반응에서 350도 정도의 낮은 온

도에서 SM으로의 회수율을 높이도록 설계됐고, 소각과 같은 고온 처리에서 발생하는 독성가스의 생성이 전혀

없는 친환경 공정이라는 점이다.

개발공정의 최종 생산품인 고순도 SM은 UPR(Unsaturated Polyester Resin), 도료 및 각종 화학제품의 원료

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기술이 상업화되면 연간 1만8000톤의 원재료 대체효과가 기대되며, 시판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40억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 또 동남아 개도국으로의 플랜트 수출(1기당 20-35억원) 및 엔지니어링 노하

우 공급을 통한 외화 획득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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